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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길의사 유허 및 유물

(尹奉吉義士 遺墟 및 遺物)

(文化財指定調査 報告書)

慶州遺蹟管理事務所長 鄭 在 鑂

1.序言(서언)

우리나라의 문화재(文化財) 지정(指定) 관리(管理) 정책(政策)에 있어서 이때까지는 조선시

대(朝鮮時代) 말기(末期)까지를 최하한(最下限)으로 설정(設定)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구국(救國) 선열(先烈)에 대한 유적(遺蹟) 유물(遺物)의 조사(調査) 사업(事業)에 있

어서는 이러한 시대적(時代的) 구분(區分)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생을 받아 영원토록 민족사(民族史)를 창조해 나아감에 있어 어느 시

대(時代) 누구에게나 우러러 받들고 그 행적을 계승해야할 민족(民族)의 영원한 어른이라면 

그의 유적(遺蹟)이 한 자 한 치라고 허물기 전에 보존(保存)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며 그 

유물(遺物)의 일점(一點)이라도 없어지기 전에 알뜰히 간수하여 민족적(民族的) 위인(偉人)에 

대한 정신을 이어받는 터전의 증표요, 행적의 실물로 마땅히 국가의 지정보호 조치가 이룩되

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윤봉길(尹奉吉), 안중근(安重根), 류관순(柳寬順) 의사(義士) 등(等)의 유적(遺蹟)과 

유물(遺物)을 조사(調査) 지정(指定)하면서 조국(祖國)이 광복(光復)된지 4반세기(半世紀)가 

넘은 오늘에야 이 사업(事業)을 실시하게 됨에 실로 선열(先烈)의 제단 앞에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 금할 길 없었다.

2.윤봉길(尹奉吉) 의사(義士) 유허(遺墟)

윤의사(尹義士)의 유허(遺墟) 소재지(所在地)는 충청남도(忠淸南道) 예산군(禮山郡) 덕산면

(德山面) 시량리(柿梁里)로서 덕산(德山) 온천(溫泉)이 바로 옆에 있고 덕산(德山)에서 수덕사

(修德寺)로 들어가는 길목이었다.

윤의사(尹義士)는 1908年 5月 23日 이곳 시량리(柿梁里) 178번지(番地)의 조그만한 초가(草

家)에서 태어나 4살까지 살았고 그 후 시량리(柿梁里) 같은 마을의 139번지(番地)의 초가(草

家)로 이사하여 1930年 2月 7日 23세 되던 해 조국(祖國)과 겨레의 소명을 받들어 출가(出家)

하기까지 이 집에서 자랐다.

6, 7세 때에는 서당(書堂)에서 천자문(千字文)을 배우고 시재(詩才)에 뛰어 났으며 11세 때

에 덕산공립보통학교(德山公立普通學校)에 입학(入學)하여 12세 때 2학년(學年)으로 자퇴(自

退)하고 13세부터 16세까지는 한문(漢文)을 배워 오언시(五言詩)나 칠언시(七言詩)로서 시회

(詩會)에서 항시 장원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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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되던 해에 배씨(裵氏)를 맞아 결혼하고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다 떼어 매곡(梅谷)이라

는 한문(漢文) 스승으로부터 매헌(梅軒)이라는 아호(雅號)를 받았다. 19세부터는 한문(漢文)공

부를 접어두고 사기영선(史記英選), 대동사강(大東史綱), 사요(史要) 등(等) 역사지식과 일어

(日語)을 위시하여 개벽(開闢) 등 잡지를 통하여 신문화(新文化) 습득에 주력하면서 혁신적

(革新的) 사상(思想)을 배양하였고 19세 봄에 농민독본(農民讀本) 25과(科)를 편술하여 농촌

근대화(農村近代化)의 개혁운동(改革運動)에 투신하였다. 1929年 윤의사(尹義士)의 나이 22세 

때 농민운동(農民運動)의 실천을 위한 조직으로 월진회(月進會)를 만들어 다음과 같은 사업

(事業)을 실시하였다.

1. 부흥원을 창설하고 야학회를 개최하여 부락내의 가난한 아동의 문맹퇴치운동을 실시하

였다.

2 매월 14일 정례 강연회를 개최하여 농민(農民)에게 애국사상(愛國思想)과 정치의식(政治

意識)을 고취시켰다.

3. 공동(共同) 경작 공동(共同) 식수(植樹) 등(等)을 실시하여 협동정신(協同精神)을 함양하

고 사회생활(社會生活) 의식(意識)을 앙양 시켰다.

4. 축산장려와 저축운동을 실시하여 농촌 경제 부흥을 지도하였다.

5. 부락 소비조합을 창설하여 생활(生活) 필수품의 공동 구입으로 가격 저렴과 복지증진을 

꾀하였다. 

6. 농로(農路) 위생시설 등을 개선(改善)하고 청소를 장려하며 운동부를 설치(設置)하고 부

락 운동장을 만들어 체육진흥에 힘썼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본 경찰의 탄압이 있자 1930年 2月 7日 남몰래 충

남 삼교역에서 서울행 열차를 타고 서울로 와서 다시 신의주행 열차를 타고 가다가 9日 선천

역에서 수상하다고 일경에 체포되어 선천경찰서에서 수개월 동안 고생하고 나와서 정주여관

(定州旅館)에 묵던 중 김태식(金泰植), 한일진(韓一眞), 조우옥(朝于鈺) 등 동지와 연결되어 

만주 독립군과 비밀 접선이 이룩되었다는 사항을 그 후 윤의사(尹義士)가 어머니께 부친 편

지 속에서 알 수 있다.

여기서 윤의사(尹義士)는 이미 혁신적(革新的) 사상(思想)을 습득하고 월진회(月進會)을 조

직 운영할 때 독립운동(獨立運動)조직과 연결된 것 같았다.

그 때 잡지사 기자(記者)라는 청년(靑年)들이 서울에서 왔다면서 때때로 다녀갔고(윤의사

(尹義士) 동생(同生) 윤남의씨(尹南儀氏) 말씀) 윤의사(尹義士)의 집에서 많은 토론과 숙의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주여관(定州旅館)에서 접선된 김태식(金泰植), 한일진(韓一眞), 조우옥(朝于鈺)

은 이미 계획(計劃)된 연락원 이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의복을 갈아 입고 장차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준비로 관공서에 취직을 

시켰고 중국(中國) 청도(靑島)에 건너가게 되었다. 더구나 한일진(韓一眞)은 윤의사(尹義士)가 

거사하고 순국한 후에 미국(美國)에서 미화(美貨)를 부쳐 왔으며 돈을 부치는 이유를 자기(自

己)가 중국(中國)에 있을 때 윤의사(尹義士)에게서 빌려 쓴 돈을 갚는다는 것이었다.

1931年 8月 윤의사(尹義士)는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의 백범(白凡) 김구선생과 만나 조국광

복투쟁을 숙의하였다. 이 때 만보산 사건이 나고 일본군(日本軍)피살 사건과 더불어 동년 9월 

18일 봉천역(奉天驛) 부근의 류조구(柳條溝)에서 철로 폭발로 만주 사변의 도화선이 터졌다.

윤의사(尹義士)는 프랑스 조계(租界) 하비로화합방 동포(東浦) 석로(石路) 91호 3층에서 숙

소를 정하였다. 

15



- 3 -

이 집은 안중근 의사의 계씨인 안공근(安恭根)씨의 집이었다. 이리하여 모직공장(毛織工場)

의 직공도 하고 세탁소 외무원도 하며 영어도 배우는 등 기회를 기다리다가 1932년 1월 28일 

상해 사변이 폭발하여 중일전쟁(中日戰爭)이 시작되자 상해공병창 주임이던 김홍일 장군과 

협력하여 일군(日軍) 무기고 폭발 결사대를 조직 침투시켰으나 중국(中國) 19로군(路軍)의 후

퇴로 3월3일 중국(中國)이 굴복 협정함에 거사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일본 황제(皇帝)의 생일(生日)일 4月 29日 일본군(日本軍)의 전승기념(戰勝紀念) 

행사(行事)가 상해 홍구공원(虹口公園)에 있음을 보고 김구선생(金九先生)을 찾아가 거사의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김구선생(金九先生)은 김홍일 장군(將軍)에게 부탁하여 상해 공병창장 송무표(宋

武驫)로부터 도시락과 물통에 장치한 성능이 강한 폭탄을 받았다.

윤의사(尹義士)는 거사 하기 전인 4月 26日 한인애국단(韓人愛國團)에 입단(入團)선서하고

는 거사일 몇일 전부터 야채장사를 가장하여 홍구공원의 세밀한 현황 정찰을 끝내고 4월 29

일 아침 태연한 기백으로 김구선생(金九先生)과 조반을 같이 한 후 윤의사(尹義士)는 김구선

생(金九先生)의 낡은 시계와 자기의 새 시계를 바꾸고 소지하였던 돈을 소액만 남기고 전부 

김구선생(金九先生)에게 주고 떠났다.

일본 부호를 가장한 윤의사(尹義士)는 식장에 유유히 침투하여 식이 시작되어 일본 국가가 

끝난 직후 부슬비가 오는데 식대를 향하여 폭탄을 던졌다. 이리하여 상해 파견군 사령관 시라

까와((白川義則) 대장과 거류민 단장겸 행정 위원장 가와바다(河端貞一次)가 즉사하고 第三함

대 사령관 노무라(野村古三郞)중장, 제9사단장 우에다(植田謙吉)중장, 주중공사(駐中公使) 시

게미쓰(重光鼓), 상해총영사 무라이(村井倉松), 거류민단 서기장 가다노(方野)등 수명의 일본

군들과 부녀자 5명이 중상을 입고 쓰러졌다.

윤의사는 당초 자폭의 계획을 달성치 못하고 일군에 체포되어 1932年 5月 25日 상해파견군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동년(同年) 11月 20日 대판(大阪) 육군위술(陸軍衛戌) 형무소

에 호송되고 그 해 12月 19日 김택(金澤) 형무소에서 수감되었다가 11시 40분(分) 삼소우(三

小牛) 공병작업장(工兵作業場)에서 장렬히 순국하였다.

윤의사(尹義士)는 오직 조국광복(祖國光復)과 민족갱생을 위하여 25세의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에서는 농민계몽 운동에 전력하고 해외에서는 당시 혼란에 빠져 

투쟁실적이 부진했던 상해 임시정부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한 민족의 항일 투쟁에 새로운 불

길을 붙쳐 놓았던 것이다. 당시 중국(中國)4억5천만 국민이 이룩하지 못했던 통쾌한 거사를 

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상해임시정부가 중국(中國)으로부터의 많은 도움을 받는 계기가 또한 

되었다.

이러한 윤의사(尹義士)의 행적과 관련된 유적은 다음과 같았다.

1)生家(생가)

오간(五間) 삼간(三間)의 초가(草家)집 본채가 남향(南向)으로 현존(現存)하고 동쪽으로 당

초에 광과 헛간이 있는 삼간 별채가 있었으나 지금은 헐려 담과 사립문이 나고 남쪽으로 ㄴ

자(字)의 육간(六間)집에 광 사랑채(방두개) 헛간 대문 외양간으로 되었던 것인데 이는 지금

도 원형(原形)대로 남아있었다.

본래 이 집은 ㅁ자(字)로 배치된 한국민가(韓國民家)로 밖은 토담을 둘러 중부(中部) 지방

(地方)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초가양식(草家樣式)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집 본채 가운데 방에서 윤봉길(尹奉吉) 의사가 태어나고 4살까지 그 방에서 자랐는데 

가장 원형대로 보존되고 있었다.

16



- 4 -

지금은 소유자가 바뀌어 윤철 씨가 살고 있고 ㄴ자의 행랑채에는 가한로 씨가 살고 있었다. 

2)성장가(成長家)

 정남(正南)으로 앉은 ㅁ자형(字形)의 초가(草家)집이었는데 현존(現存)하는 본채는 삼간

(三間)으로 서쪽에는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던 부엌과 윤의사(尹義士) 부인 배씨(裵氏)가 쓰던 

내실(內室)이 가운데 있고 다음은 광을 배치하였다. (현재는 오간(五間)으로 증축하였음) 동

쪽에는 삼간(三間) 별채가 있었는데 제일 북쪽이 일상쓰던 부엌이고 다음 윤의사(尹義士) 어

머니 김씨(金氏)가 스시던 내실(內室)이며 다음 방이 윤의사(尹義士) 누님이 쓰던 방이었는데 

이는 지금 헐려 없어졌고 동(東)과 남(南)으로 앉은 ㄴ자(字)형(形)의 집이 본래 남으로 삼간

(三間) 동(東)으로 오간(五間)이었다. 남쪽의 삼간(三間) 제일 서쪽에 윤의사(尹義士) 아버지

가 거처하시던 사랑방이고 다음 칸에 장지문을 해 달았다. 이 문의 문짝에 아직도  윤의사(尹

義士)가 써 붙인 「입춘대길(立春大吉)」의 글자가 남아 있고 윤의사(尹義士)가 돌아 가시던 

날 장지문 띠가 천둥 우레에 부러졌다고 전하는 부러진 장지띠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었다. 

동쪽으로 꺾이어 배치되었던 마루방(남쪽) 다음이 머슴방, 다음이 윤의사가 동생과 같이 거

처하던 9자 6자의 작은 방으로 이곳에서 학문을 배우고 「농민독본」을 쓰고 월진회 조직 등 

많은 경륜을 토론하던 곳이며 다음이 부엌, 제일 북쪽 끝이 외양간으로 되어 있었다. 

지금은 이 동쪽으로 배치 되었던 별채가 없어지고 남쪽으로 사간(四間)이 남아 있다.

이 집은 윤의사(尹義士)가 4살 때 이사(移舍)하여 23재(才) 되던 해 중국(中國)으로 떠날 

때까지 거처하던 곳이며 현재 윤의사의 동생 윤호씨가 살고 있다. 

3)부흥원건물(復興院建物)

삼간(三間) 이간(二間)의 초가(草家)로서 내벽이 없이 강당(講堂)으로 만들었다. 앞에는 아

직도 농민독본을 가르치던 칠판이(세로 104㎝, 가로 75㎝) 당시는 2개였으나 하나만 유존(遺

存)하며 처음에는 산중턱에 세웠던 것을 해방 후에 이건(移建)하여 동회에서 회관으로 쓰고 

있다. 지붕은 양철집으로 개조하였으나 연목, 기둥, 보 등은 당시의 부재를 그대로 써서 다시 

복원이 가능하다. 

이 집 상량목에 윤의사(尹義士)의 필적으로 건립 연월일과 글씨가 묵서되어 있는데 이 상

량목은 윤의사 동생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다. 원래 부흥원 건물지는 콩밭이 되어 있다.

4)운동장(運動場)

일본인(日本人)의 발이 미치지 않았다 하여 윤의사(尹義士)가 항시 도중도(島中島)라 칭하

였던 것인데 서쪽에 평행봉, 턱걸이대, 씨름판과 작은 소형운동장이 있었는데 이 운동장은 개

울가로 삼을 찌던 삼굴이 있었고 작은 웅덩이와 밤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몇그루 노송(老松)과 참나무가 서 있고 논으로 개간되어 당시의 형태를 찾아 볼 수 없게 변

했다.

5)윤의사(尹義士) 식수(植樹) 은행나무

높이가 25m쯤 되고 흉고가 1m쯤 되는 40년생(年生)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생가(生家)

의 바로 뒤 숲속에 서 있었다. 이 나무는 윤의사가 녹화운동을 전개하던 당시에 심은 것이다.

6)충의사(忠義祠)

근년(近年)에 지은 윤의사(尹義士) 사자(祠字)로서 삼간(三間) 청기와 집이며 기단은 석단

을 둘렀고 주위 담장을 막고 돌을 깔아 천량을 만들었으며 삼문을 세웠다.  이 사당은 생가 

북쪽 수덕사 가는 길의 건너에 있으며 가야산 줄기를 뒤로 하여 남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 사당 좌우에는 작은 야산이 있고 송림(松林)이 울창하였으며 사당 뒤에는 마을이 인접

되어 있었다. 삼문밖 서편으로 기와집으로 관리 사무소가 있고 입구에 단을 지워 홍살문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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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 사당은 사당의 건물 양식으로 맞지 않고 앞의 석사자 두 마리가 삼문 앞에 있는데 

전통 양식에 어울리지 않았다. 

7)기타(其他)

윤의사(尹義士)가 축산 장려 운동으로 실천을 보이기 위한 돼지우리, 닭장터가 성장가(成長

家) 주위에 남아있고 윤의사 기념사업회에서 사슴을 성장가 앞마당에 기르고 있었다. 

이 성장가 뒷편에 시멘트로 조잡하게 만든 윤의사 기념비가 서 있었다.

3. 윤봉길(尹奉吉) 의사(義士) 일괄(一括) 유물(遺物)

윤봉길(尹奉吉) 의사(義士)일괄(一括) 유물(遺物)은 다음과 같이 남아 있었다.

1) 선서문(宣誓文)

윤봉길(尹奉吉) 의사(義士)가 직접 쓴 자필 묵서로서 1932年 한인 애국단에 입단하는 선서

문(宣誓文)이며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서 매입한 것이다.

2) 이력서 및 유서(遺書)

윤봉길 의사가 펜으로 쓴 유서 및 이력서로서 1932年 한인 애국단에 입단할 때 썼던 것이

다.

이것도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이 매입하여 보존(保存)하고 있다.

3) 회중시계

윤봉길 의사가 1932年 상해 홍구 공원 거사시에 김구선생(金九先生)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유품(遺品)으로서 스위스제 회중시계인데 지름이 5㎝, 두께가 1㎝의 크기로 30㎝의 시계

줄이 달려 있다.

이 물건은 일본(日本)에 윤의사(尹義士)가 순국할 때까지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후에 일본

정부(日本政府)로부터 받아 온 것이다. 유물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139번지의 윤남의

씨가 보존(保存)하고 있다.

4) 지갑

이 지갑은 크기가 세로 11.5㎝, 가로7㎝의 가죽 지갑으로 1932年 윤의사가 상해 홍구공원 

거사 때 몸에 가졌던 것이며 이도 일본정부(日本政府)로부터 받아온 것으로 충남 예산군 덕

산면 시량리 139번지의 윤남의씨가 보존(保存)하고 있다. 

5) 중국화폐(中國貨幣)

이 화폐는 10점인데 이 돈도 상해 홍구 공원 거사때 윤의사가 지녔던 것으로 1원(圓)짜리

는 은화(銀貨)로서 3점(點)인데 「중화민국(中華民國) 건국기념폐(建國記念幣)」로 지름이 4

㎝, 두께 3㎜자리이고, 칠전이분(七錢二分)짜리 1점(點)은 「광서원보(光緖元寶)」로서 지름이 

4㎝, 두께가 3㎜였다.

그리고 2각지폐(角紙幣) 1매(枚)는 세로 11.5㎝, 가로 6.2㎝이며 2호(毫)주전 5점(點)은 지

름이 2.3㎝, 두께가 2㎜였다. 이 유물도 덕산면 시량리 윤남의씨(尹南儀氏)가 보존(保存)하고 

있다.

6) 윤봉길의사인(尹奉吉義士印)

이 유물도 상해 홍구공원 거사 때 지녔던 것으로 방형골각인인 「윤봉길신(尹奉吉信)」이

라 각하였고 높이가 3.5㎝, 세로 1.3㎝, 가로 1.3㎝였다. 이 물건도 일본정부로부터 받아 왔고 

덕산면 시량리 윤남의(尹南儀)가 보존(保存)하고 있다.

7) 손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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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손수건도 상해 홍구 공원 거사 당시에 지녔던 유품으로서 세로가 42㎝, 가로가 42㎝의 

면직제품으로 일본정부에서 받아온 것이며 덕산면 시량리 윤남의씨(尹南儀氏)가 보존(保存)하

고 있다.

8) 안경집

이 유물도 상해 홍구 공원 거사 때 지녔던 유품으로 사다리꼴로된 형태에 윗변이 22㎝, 아

랫변이 10.5㎝, 두께가 6.5㎝, 좌우(左右)변이 7㎝였다. 원래 일본정부로부터 윤의사 유품을 

받아 올 때는 안경이 있었던 것인데 근년에 분실하였다. 이 유품도 덕산면 시량리 윤남의씨

(尹南儀氏)가 보존(保存)하고 있다.

9) 일기(日記)

이 유물은 1929年 윤의사(尹義士) 21세(歲) 때의 일기책으로서 세로 22.5㎝, 가로 14㎝의 

크기에 책장이 27매가 남아 있는데 한매에 평균 10행(行)의 글씨를 썼다.

이 유물도 덕산면 시량리 윤남의씨(尹南儀氏)가 보존(保存)하고 있다.

10) 월진회(月進會) 창립취지서(創立趣旨書)

이 유물은 1929年 월진회(月進會)를 조직하면서 그 목적과 행동강령을 명시하는 취지서로

서 가로가 23.2㎝ 세로가 16㎝, 책장 12매로 1매(枚)에 10행(行)의 글씨를 윤의사가 직접 쓴 

것이다. 이 유물도 덕산면 시량리 윤남의씨가 보존(保存)하고 있다. 

11) 월진회원육장(月進會員六章)

1929年 월진회(月進會)를 조직하고 준수할 강령을 금언(金言)식으로 윤의사(尹義士)가 자필

한 것으로 가로 17㎝, 세로 14.5㎝의 한 장이었다. (이 다음 유물은 모두 윤남의씨(尹南儀氏) 

보존(保存)

12) 농민독본(農民讀本)

이책은 1926年부터 1928年까지 윤의사가 농촌 계몽운동을 실시할 때 프린트하여 야학에서 

농촌청소년에게 가르치던 것으로 단 2권(卷)이 남아 있었다. 책의 크기는 24.5㎝, 세로 16.5㎝

의 내용은 第1권(卷)의 8과(科)로 나누어 있었고 第2권(卷)은 7과(科)로 나누어 남아 있었는

데 원래는 25과(科)였다고 전한다. 이 유물도 덕산면 시량리 윤남의씨(尹南儀氏)가 보존(保

存)하고 있다.

13) 벼루

이 벼루는 시랑리에서 한학(漢學)을 공부하고 청년운동(靑年運動)을 전개(展開)할 때 쓰던 

것으로 가로가 11㎝, 세로가 19㎝, 두께가 3.5㎝였다.

14) 연적

벼루와 같이 쓰던 것으로 세로 6.3㎝, 가로 17㎝, 높이 33.5㎝로서 근세 제품이었다.

15) 벼루통

벼루와 같이 쓰던 것으로 세로 24.5㎝, 가로 17㎝, 높이 33.5㎝의 근세 목제품이다.

16) 붓통

위와 같은 유물로서 높이 12㎝ 밑원통 지름 8㎝, 윗원통 지름 8㎝의 근세제품이었다.

17) 석함(石函) 

이도 같은 유물로서 가로가 10.5㎝, 세로가 8.5㎝, 높이 7㎝로 뚜껑의 두께가 0.8㎝인 근세 

제품이였다.

18) 등잔대

윤의사 방에 쓰던 등잔의 대로서 높이가 39㎝이며 대판이 정8각형으로 되어 있으며 1변이 

5㎝였고 원통대 지름이 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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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등잔

사기 제품으로 높이 8㎝, 원통지름 3.7㎝, 꼭지높이 3㎝였다.

20) 놋대야

윤의사(尹義士)가 늘 세수하시던 용기로서 윗지름이 38.5㎝, 밑지름이 33㎝, 높이10㎝, 두께 

3㎜의 근세제품이었다.

21) 놋 양푼이

윤의사(尹義士)가 쓰던 용기로서 윗지름이 33㎝, 높이가 10.5㎝, 밑지름의 30㎝의 근세 제

품이었다.

22) 수저

윤의사(尹義士)가 쓰던 수저로서 숫가락의 길이는 21.3㎝, 숫가락 넓이가 4.8㎝, 숫가락 대 

넓이가 8㎜, 젓가락 길이가 21㎝로서 근세 제품이다.

23) 놋합(분(盆)

윤의사의 밥그릇으로서 높이 8㎝, 윗 지름 12.7㎝, 밑굽지름 7㎝, 뚜껑지름 13.5㎝, 뚜껑높

이 3㎝, 두께 3㎜의 근세제품이었다.

24) 놋 대접

놋합과 같은 것으로 높이 5.5㎝, 윗지름 15.5㎝, 밑굽지름 17.3㎝ 두께 3㎜의 근세제품이었

다.

25) 부흥원(復興院) 대들보

부흥원의 대들보를 건물이건(建物移建) 당시에 따로 빼둔 것인데 현재 시량리의 윤의사 성

장가(成長家)에 보존(保存)되고 있었다. 길이가 252㎝, 지름10㎝의 원통나무에 「龍 朝鮮開國 

四千貳百六拾壹年 戊辰 貳月 拾五日 午時立柱上樑 子坐午方文筆揷天才子 繼繼承承 龜」라고 

윤의사(尹義士)의 필적으로 써 있었다.

26) 목제(木製) 책상

윤의사(尹義士)가 쓰시던 책상으로서 가로가 89㎝, 세로 59㎝, 높이 37㎝이고 설합 4개인데 

윗 설합 크기는 가로가 각39㎝, 높이 7.5㎝, 밑 설합이 가로가 각 7.5㎝, 높이 각 8㎝, 윗 설합

손잡이 9㎝, 아랫 선합 손잡이 7.5㎝였다.

27) 부흥원 흑판

윤의사(尹義士)가 농촌계몽 운동을 전개하던 당시에 부흥원에 걸려 있던 흑판으로서 가로

가 104㎝, 세로 75㎝, 두께 1.8㎝의 육송제 흑판이다. 아직 부흥원에 걸려 있다.

28) 옥타(玉唾)

윤의사(尹義士)가 어릴 때 쓰신 칠언율시(七言律詩)와 매죽선생문집(梅竹先生文集)을 친필

로 쓰신 책으로 세로 22.5㎝, 가로 22㎝이다.

29) 임추(壬椎)

임술(壬戌)(1922年) 10月 16日 조오치주숙(早烏峙晝熟)이라는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윤의

사(尹義士)의 한시(漢詩)를 친필로 쓰신 것으로 가로 17㎝, 세로 21.5㎝의 책이다.

30) 한시집(漢詩集)

표지가 없어서 무엇이라 명칭했던 것인지 모르겠다. 지금은 신문지로 표지가 되어 있다. 이

것은 크기는 14㎝×17㎝로 28매(枚)가 되어 있었다.

31) 문자유집(文字類輯)

문자(文字)를 모아 쓴 책으로 윤의사(尹義士)가 14때에 쓰신 것이라 전하며 크기는 13㎝

×16.5㎝로서 32매(枚)의 책이다. 또한 책은 9세(歲) 때 것이 똑같은 크기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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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명추(鳴椎)

이것도 한학(漢學)을 공부할 때(1924年) 쓰신 것으로 책 크기는 22㎝×15㎝로 26매(枚)의 

책이다.

33) 칠언시(七言詩) 묵서

다른 사람의 시(詩)를 붓으로 쓴 것인데 크기는 110㎝×8㎝로서 14매(枚)의 있었다.

34) 시회(詩會) 율시(律詩) 두루마리 등

시첩으로 6.85㎝×23.5㎝의 시첩이 하나 있고(표지도 없음) 22.5㎝×15㎝의 크기에 율시(律

詩)를 쓴 묵서가 있었으며 시회(詩會)에서 여러 사람이 쓴 시(詩)를 붓으로 쓴 두루 마리 2개

가 있었다.

35) 기타(其他) 유물(遺物)(책자)

고대 소설인 장선감의록(크기32㎝×19㎝로 95매(枚)이며 매당 16행(行))과 명심보감(明心寶

鑑)(크기 27.2㎝×18㎝ 32매(枚))인데 이는 17세 때 옮겨 쓰신 것)

고문진보(古文眞寶) 권육사(卷六四)(크기 23㎝×27.5㎝ 36매(枚)로 18세 때 옮겨 쓰신 것)

문자유집(文字類輯)(크기 19㎝×17㎝ 26매(枚), 10세 때 것으로 1921年 3月1日자(字) 신문

표지가 붙어 있음) 운별(韻別)로 배열한 어귀집임 등으로 이러한 유물(遺物)은 윤의사(尹義

士)가 책을 사기 어려워 인쇄본의 남의 책을 빌려다가 다시 자기가 옮겨 쓴 필 사본(寫本)의 

책들이였다.

그리고 인쇄본으로 사기영송(史記英送)(인(人). 지(地), 천(天) 3책(冊)), 소학집주(小學集

註)(상(上), 하(下) 2책(冊)), 사요(史要)(이(利), 원(元) 2책(冊)), 대동사강(大東史綱)(건(乾), 

곤(坤) 2책(冊)), 규장전운(奎章全韻)(1책(冊)), 전고대방(典故大方)(강교석저(姜敎錫著) 편(編) 

1책(冊)), 신편척독대방(新編尺牘大方)(지송욱(池松旭) 1책(冊))등이 있었다.

36) 형틀

이 형틀은 1932年 12月 19日 일본(日本) 삼소오(三小午) 공병작업장(工兵作業場)에서 윤의

사(尹義士)가 조국(祖國)을 위해 순국하실 때 형장에 묶어 세워 놓고 일본인(日本人)이 총살

형을 집행한 것으로 길이 180㎝, 지름 10㎝의 나무인데 윤의사의 유해와 함께 묻었다가 광복 

수 일본에서 찾아온 것으로 외부가 일부 썩었는데 민족의 피어린 울분과 거룩한 순국의 선혈

이 번져 얼룩져서 민족만대 전하여 알려야 할 귀중한 유물이다. 이는 충의사 내에 보존(保存)

되고 있었다.

부기

1972年 8月 9日 문화재위원회 第7차 회의에서 충청북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의 윤봉길(尹

奉吉) 의사(義士) 유허(遺墟)를 사적지(史蹟地)로 지정(指定)키로 심의하고, 윤봉길(尹奉吉) 

의사(義士)의 유물중(遺物中) 선서문(宣誓文), 윤봉길(尹奉吉) 의사(義士)의 이력서(履歷書) 

및 유서(遺書)와 회중시계(時計), 지갑, 중국화폐(中國貨幣), 윤봉길(尹奉吉)의사인(義士印), 

손수건, 안경집, 일기(日記), 월진회(月進會), 창립취지서(創立趣旨書), 농민독본(農民讀本), 형

틀을 보물(寶物)로 지정키로 심의 가결하여 각각 사적(史蹟)과 보물(寶物)로 지정(指定) 공포

되었다.

21



- 9 -

생가(生家)

성장가(成長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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